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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i-Bu’s Classical Scholarship and Native Civilization

Consciousness in his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Park myung duck

Advisor : Prof. Lee jong bum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hoi-Bu was well-known as one of the scholars who joined in with

the revision and extension of a new edition of the Dongguktonggam

and was martyred because of his resistance against the despotism of

Yonsangun. Choe drifted about after he came from Jeju Island and

recorded his travels south and north of the Yangtze in Pyohaerok to

show different viewpoints of our scholastic mind and civilization.

He gave his opinion of Confucianism while drifting around in China and

in returning home, and he emphasized that Chosun is a country which

follows the ideas of Confucianism in politics such as loyalty to kings

and fidelity to parents.

This shows his infinite pride in Chosun and that Chosun has the views

of a legitimate nation which follows historical context going back to



Shilla, Baekje, and Goguryo. Also he expressed that Chosun has an

independent attitude of choosing national interest for the nation while

submitting to China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Salim.

Such an attitude is similar to that of Hungu who pursued a policy of

enhancing the wealth and military strength of the country.

This was intended to show pride that we could and would control our

destiny ourselves even while the Chosun Dynasty was manipulated by

external powers.

It is concluded that the scholastic mind and peculiar perceptions of

the civilization of Chosun presented in Pyohaerok by Choe Pu were

affected by the nature of the transition period of Salim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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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Ⅰ

세기 말 동아시아 중세는 이라는 문명권의 중심 국가를 축으로 하여 조선15 ,明

일본 유구 등 여러 나라가 공존하였던 시기였다, .1)

성리학을 도입한 조선은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고 스스로 를 시도하였다, .小中華

그들 자신의 고유한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언어를 만들며 조선의 역사서를 편, ,

찬하는 등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가운데 그들 자신.

이 세계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은 고유문명의식2)의 실현화였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문명전환은 기존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사상과 고유문명의식을 중시하는 정체성의 충돌로中華

인하여 분열과 대립이 상존하는 시기였다.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발전 체계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였

으며 이를 모두 종합하여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의 통사인, , 全 東國通鑑

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3) 그들에게 의 편찬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東國通鑑

에서 왔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국가의 기원 문명의 개시 역사의 발전과정에, ,

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4)

는 단종 년 에 전라도 나주 곡강면 성지촌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2 (1454) .崔溥 耽

자는 호는 이다 고려 문종 인종조의 중신으로 평장사를 지낸, , . ·津 淵淵 錦南 莊景公

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진사 어머니는 이다, .崔思全 澤 驪陽 陳氏 5) 세에17 草溪 鄭

와 혼인하여 해남으로 이거하였으며 주위사람들이 나주의 별칭인 과 을,氏 錦城 海南

따서 이라 불리었다.錦南

1) 서인석 의 과 사림파 관료의 중국 체험 한국문화연구 제 집 쪽, , 10 , 2006, 98 .崔溥 漂海錄｢ ｣
2) 김용섭 동아시아 역사속의 한국문명의 전화 지식산업사 쪽, , , 2008, 24 . 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

었던 민족이나 국가들이 그들의 사유방식과 지적 능력 자연환경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형성, ,

한 고유의 정치경제사회사상산업군사관습 등 모든 문화적 활동을 고유문명의식이라고 한다· · · · · · .”

3) 한영우 동국통감 의 편찬 경위와 역사서술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 , 1981.｢ ｣
4) 김용섭 동아시아 역사속의 한국문명의 전환 지식산업사 쪽, , , 2008, 169 .

5) 김정수 전라도 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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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崔溥 의 제작에 참여하여 역사적 지리적 소양을 넓,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혔으며,6) 의 편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편의 사론 중 편을204 120東國通鑑

지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뛰어난 문장력으로 성리학적 세계관 역사관 명분론. · ·

을 유감없이 반영하였으며7) 좌절한 나라의 역사와 산하와 인물을 새롭게 해석하였

다.8)

崔溥의 역사적 인식에는 조선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당대,

사림들과의 교류 속에 영향을 받았다.

은 단순한 일기나 기록이 아니라 뛰어난 문학 작품이다 그저 문학적인.漂海錄

문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지리서이며 세태 풍속화이기도 하다 명나라 초기, · · .

의 지방관제와 운용의 실태 관리들의 자세 왜구에 대비한 해안의 경비상황 등에, ,

대한 보고서다.9)

긴 여정동안 보여준 의 와 당당한 태도와 신념 중국의 문· · , ,崔溥 仁 義 禮 孝思想

화 역사에 대해 중국인보다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견문한 바를 종합한 기술·

은 현장감이 넘친다 그가 남긴 글 은 년대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 , 1960漂海錄

한 여러 나라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은 역사 문학 문화에 걸친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었다 그 동안· · .漂海錄

의 연구 성과를 일별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경우 고병익 교수의 연구로부터. ,

시작하여 역사학적 관점에서 의 저자인漂海錄 崔溥에 대한 연구10) 문학적 관점,

에서 작자의 인간성과 작품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11) 기행문학 혹은 해양문학, 12)으

6)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53 .｢ ｣
7) 김정수 전라도 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24 .

8)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54 .

9)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82-83 .

10) 고병익 성종조 최부의 표류와 표해록 이상백 박사 회갑기념논총 조영록, , , 1994. , 近世 東亞 三國｢ ｣ ｢
의 에 관한 고찰 의 과 를 으로 동양사학연구- ,傳統社會 比較史的 崔搏 漂海錄 日譯 唐土行程記 中心 ｣
제 집 김기주 표해록의 저자 최부 연구 역사학연구 제 집 전남사학회 김기주64 , 1998. , , 19 , , 2002. ,｢ ｣ ｢
조선중기 의 정치활동 역사학연구 제 집 전남사학회 왕금용 최부의 생애와 사, 24 , , 2005. ,錦南 崔搏 ｣ ｢
상 표해록 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 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최철호: , 24 , , 2006. ,｣
최부와 표해록 민족연구 제 집 박원호 최부 표해록 제 집, 35 , 2008. , , 42 ,韓國史市民講座｢ ｣ ｢ ｣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김2008. , , 2 , 2011.｢ ｣
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 40 , 2012.｢ ｣

11)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북한 김찬순의 한글번역본은 표해록 을 문학작품으로· ,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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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고 그 문학성을 따진 연구 등 여러 시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한국 외

미국13) 중국 일본 학계, , 14)에서도 에 관심을 보여 일련의 학술적 성과로漂海錄

나타났다.15)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崔溥가 어떤 사상과 이념을 토대로 을 작성漂海錄

하게 된 배경을 살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를 주목하여. 崔溥

의 에 드러난漂海錄 학문 경향 관계에서 일관되게 엿볼 수 있는 사상과 이, 師友

념을 선비의식과 고유문명의식을 통해서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당시 학풍과 학연을 바탕으로 그가 권력을 감시

하고 견제하는 조선의 선비의식과 우리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고유문명

의식이 에 드러나 있음을 고찰해보고자 함이다.漂海錄

필자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논고를 이

끌어 가겠다 첫째 본 논문은 장에서 의 생애와 사림이 등장했던 시대적 상. , 崔溥Ⅱ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 사림파들은 과 라는 에. 自尊 事大 折衷主義 學風

비롯하고 있음을 가늠하고자 한다.

둘째 장에서는 의 특징을 밝히고 에서 그의 다양한 서술을, ,漂海錄 漂海錄Ⅲ

통해 선비의식과 우리 문명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에서 살. Ⅱ

펴보았던 당시 사림의 성향과 생애와 정치활동이 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Ⅲ

이를 통해 필자의 연구가 漂海錄 의 역사적 가치와 충절과 의리에 정당성을 부

여한 조선의 선비정신과 고유문명의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루었다. ”…

12)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남한에서도 정병욱이 년에 표해록 해제 인문과· , , , 2004, “ 1961 ｢ ｣
학 제 호에서 해양문학으로 취급한 이래 최강현이 금남의 표해록 을 해양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한6 ,

다는 주장을 하여 이후 이러한 설은 국문학계의 공통적인 견해가 되었다, . ”…

13) 박원호 사총 제 집 최부 표해록 에 관해 학문적인 관심을 처음, , 56 , 2003. “崔溥 漂海錄 硏究 述評｢ ｣
으로 표명한 이는 뜻밖에도 존 메스킬 이란 미국학자였다 메스킬은 일찍이 년에 컬(John Meskill) . 1958

럼비아대학에 영문본 최부 표해록 을 박사학위논문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년에 최부 표류기P'yohae-rok . 1965 (Choe pu's Diary, A Record of漂海錄

를 출판하였다Drifting Across the Sea,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 ”…

14) 이종범 최부 하늘의 뜻으로 세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림열전 아침이슬 우리, ; , 1, , 2006. “｢ ｣
가 표해록 을 잊어가는 사이 일본은 주목하였다 세기 후반에 처음 구해 펴낸 다음 여러 차례 발간하. 16

였을 뿐 아니라 세기 후반에는 당토해정기 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까지 하였다18 . ”…

15) 박명숙 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강남 이미지 권 쪽, , 27 , 2011, 103 .崔溥 漂海錄 溫知論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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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부와 정치활동. 崔溥Ⅱ

세기 조선의 정치상황과 의1) 15 士林 擡頭

성리학을 도입한 신흥사대부의 주도하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왕조,

교체에 따른 사회적 변동 속에서 신흥사대부들은 입장을 달리하며 두 계열로 갈리

게 되었다 하나는 조선건국을 지지 내지 주도함으로써 공신가문 또는 구협의 전.

통가문으로 인정받으며 그들과 그 자손들은 주도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훈구파란 계열이었다.

훈구파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조로 받아들이면서 성리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부

국강병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한계 내에서 다른 사상 체계에도 비교적 포용

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체제와 패도적인 통치. ,

를 지향하였다.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의 정치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16) 의정부 대신 김종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던 단종,

원년에 세조는 명의 정난공신을 책봉하였으며 즉위 직후에는 명의 좌익공신43 , 46

을 책봉하고 말년에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다음에는 명의 적개공신을 책봉하였45

다.17)

세조의 집권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세기 말 세기 초에 집권 세력으로 자리15 , 16

를 굳히게 되면서 그들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세종대의.

집현전 출신과 세조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단종 복위 사건 처리 예종대 남이의 옥사 성종 복위의 공로 등으로 거, ,

듭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정의 정치권력을 적절히 분산하여 일부 대신들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

16) 강만길 외 한국사 중세사회의 발전 한길사 쪽, -1 , , 1994, 139 .｢ ｣
17) 강만길 외 한국사 중세사회의 발전 한길사 쪽, -1 , , 1994,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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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대부들의 공론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였던 조선왕조의 시도는 여기서 뒤틀,

리게 되었다.

훈구파라고 하는 훈신 척신의 관료 세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사·

림파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세기 후반이었다 결국 사림은 현직 관료보다는15 . ,

재야 지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불렀으며 훈구파에 끼지 못한 이들은 자연히 정권,

에서 소외된 채 재야 사림으로서 향촌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바탕을 두고 부단히,

정계 진출을 모색하였다.

당시 사림들은 국왕과 접촉하는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한 향

촌문화에 익숙하며 국가의 정무에 대한 경험이 초보적인 단계였으며 또한 학문적, ,

특징은 수신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었다.18) 사림세력은 보다는 을 중시하詞章 經學

고 훈구 척신 세력의 부정과 부패를 공격하기 위하여 을 강조하였다, · .道學論

세기 조선의 학문 경향은 와15 道學派 詞章 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派

있었다 는 도학적 경세론에 바탕을 둔 자치주의를 표방했으며 조광조. ,道學派

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반면 사장파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자들(1482~1519) .

의 집단인 훈구파 세력이 중심으로 육경에 힘쓰기 보다는 문장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19)

세기 관인사회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두 파로 갈리어 서로 경쟁하면서16

때로는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상적인 유교정치의 왕도정치를 내세우.

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사림과 부국강병의 현실주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훈구파의 갈등이 시작되었다.20)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은 재야정치탈출에 대한 필요성의 제고와 성종의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요구가 맞물리면서 가속되었다 사림파의 정계진출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요구하였다.21)

18)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71 .｢ ｣
19) 임준성 의 한국고시가문학회 제 권 쪽, , 27 , 2011, 296 .錦南 崔溥 耽羅詩 三十五絶 硏究｢ ｣
20)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조선시대 권 경세원 쪽, - 2 , , 2004, 135 .

21) 강만길 외 한국사 중세사회의 발전 한길사 쪽, -1 , , 1994,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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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치세가 되면 세조 당시에는 주춤하던 문과 급제가 늘어났다.22) 세조를 보좌

하여 권력과 부를 장악한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성종은 신망이 높던 과金宗直

그 문인들을 대거 등용하여 주로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삼사에 임명했다.

사림파는 왕실의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고 훈구파를 비판하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서 년 성종 년 에는 이목 권달수 등 유생이 훈구파 대신을 흉측하고 간사, 1492 ( 23 ) ·

한 ‘奸鬼 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사림파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 .

정통 성리학을 이었다고 자부한 이들이 바로 사림이었으며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는 것은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기도 하였다.23)

성종의 비호를 받아 급성장한 사림세력들은 부국강병정책을 반대하고 권력과 부

를 축적한 훈구파를 공격하면서 향촌자치와 향촌사회의 안정 그리고 선비의 정치

적 자율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림의 정치이상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건설이 요망되었던 麗末鮮初에는 호

소력을 갖지 못했으나 이미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던,

세기 말에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15 .

따라서 사림의 등장은 국가발전을 중요시하는 창업의 시대에서 지방사회의 안정

을 추구하는 수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이종범 세기 말 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 역사학연구 제 집, 15 ~16 41 , 2010, 64｢ ｣
쪽.

23) 전국역사교사모임 심마니 한국사 역사넷 쪽, , , 2000, 163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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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2) 崔溥 修學 師友

호남사림은 기본적으로 호남지방 즉 전라도를 기반으로 에 성립되어 성장, 中宗代

한 사림이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 건국과 세조의 쿠데타 등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절의를 고집했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받았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

주해온 사대부 가문의 후예들이었다.24)

그들에게 전라도는 좋은 은둔처가 되어주었다 이들 고려 유신들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까지도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았다.25)

의 증조인 최운룡은 고려 말 길재의 문인이었다 따라서 그의 가문은. ‘崔溥 鄭夢

으로 연결되는 나말여초의 성리학적 계보와 밀접한 관련이- - - ’周 吉再 金叔滋 金宗直

있었고 그 역시 의 문인, 金宗直 26)으로 사림파들과 교류하며 성장하였다.

는 단종 년 년 에 아버지 진사 휘 택과 어머니 여양 진씨의 아들로 나2 (1454 )崔溥

주 곡강면 성지촌에서 출생하였다 외아들로 태어나 성리학 공부에 전념하였으며. ,

타고난 재질이 남달리 뛰어났고 사리에 밝았으며 재지가 출중하였다 성장함에 따.

라 사서오경에 정연하였으며 특히 문장을 짓는 데에 뛰어나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

다.27)

는 나주 태생이지만 세가 되던 해 초계 정씨에게 장가들면서 주로 해남을17 ,崔溥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세에 진사초시를 합격하고 이듬해에 진사회시를 합격한. 23

이후 성종 년 년 세 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9 (1478 , 25 ) .

성균관에 들어가 김종직과 사제관계를 맺었고 과 같이 공부, (1454~1504)金宏弼

하였다 이로서 절의와 유교적 경세론의 기풍이었던 김종직의 학문을 김굉필과 함.

께 계승하였다.28)

24)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 , 2007.

25)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22 .

26) 점필재집 문인록, .｢ ｣
27) 최기홍 금남 선생 교양사 쪽, , , 1990, 12 .漂海錄

28)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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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년 유월 어느 날11 (1480) , 崔

는 성균관 유생 과 ,溥 金宏弼 宋碩忠

등이 모여, ,朴聃孫 申希演 情志交孚

契29)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생각을 바르게 뜻은 미덥게 라는 다' , '

짐으로 김굉필의 호현방 서재에 모여

결의를 맺고 유교적 예속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었다.30) 이는 강응정 남효·

온 등의 와 같은 수신결사체였小學契

다.

는 의 실천을 중시하고崔溥 小學

음사를 배격하였으며 의, 東國通鑑

사론을 통해 군신간의 의리를 주장하였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

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이 정치의, 正名

요체임을 나타냈다 즉 상하관계를 이루는 과 와 는 서로 지켜야 할 도. ,君 臣 父 子

리가 있으니 명분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듬해 스승 김종직과 함께 의 개찬에 참여하였다 당시 가.東國輿地勝覽 崔溥

속한 사림파는 문명과 야만으로 양분된 세계질서 속에서 자민족중심주의 즉 小中

가 되는 길을 모색하였으며 를 실현하고 나아가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華 文治敎化

을 실천하는 일을 행하였다 또한 우리 역사와 국토에서 그러한 궤적을 살피고.

의 개정 증보에 적극 참여한 이유였다,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31)

이는 표류하기 전부터 新編 東國通鑑 32), 東國輿地勝覽 33)편찬에 참여하였으며,

29) 김굉필 국역경현록전 경현부록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년 쪽 정, , , 1970 , 422-425 . “ :情志交孚契會圖

과 뜻이 어울려 맞는 계회의 그림 우리들은 나이가 서로 같고 도가 서로 같아 정과 뜻이 서로 미덥게

되었다 경자년 유월 초엿샛날 대유의 초당에 모여서 이 계를 만들었다 부모와 자신의 초상에는 부의를. .

베 한 필로 하고 처부모와 처의 초상에는 종이 한 권으로 정하고 색장은 돌려 가면서 할 것이며 계회, , ,

는 봄가을에 하되 색장이 준비할 것이다. ”…

30)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3 .｢ ｣
31)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20 .

그림 1 情志交孚契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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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주변 역사 특히 중국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

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우리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에 정통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34)

는 성균관에서 수학한 이후 김종직의 문인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사림崔溥

으로서의 의식과 유교적 정통론을 확립하였으며 이러한 의식은 결국 경학을 추구,

하며 명분과 예법을 강조하는 의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35)

해남 출신인 외손자 유희춘에 의하면 해남은 본디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옛날에,

는 문학과 예의도 없었고 거칠고 누추한 고을이었는데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처가,

인 해남에서 노닐면서 우선 세 제자를 길러냈다고 하였다 첫째는 해남 윤씨로 진.

사시에 합격한 둘째는 조선 중기의 대문호이던 의 숙,漁樵隱 尹孝貞 石川 林億齡

부인 셋째는 유희춘 자신과 자신의 형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큰 명성을 얻,林遇利

었던 의 아버지인 을 가르쳐냈다고 하였다.柳成春 城隱 柳桂隣 36) 중년기를 관료로

지내고 말년에는 유배생활을 했으니 중국으로 표류하고 돌아와서 하던 기간이侍墓

었을 것이다.37)

해남윤씨 윤효정은 등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문명을 날· · 3尹行 尹衢 尹復

리던 고관들이었고 그 후손으로 고산 윤선도 공재 윤두서로 이어지는 명문의 학, ,

문가를 이룩하였다 석천 임억령의 형제들 또한 조선의 명사들이 많았고 호남문단.

에 석천이 미친 영향 또한 대단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 외손자였던 유성춘 유희춘 형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으며 사위인 나· ,崔溥

32)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호 성종, , 2 , 2011. “ 15｢ ｣
년 편찬된 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 성종 년 개찬된 과 구분하기 위해, 16東國通鑑 東國通鑑

앞의 것을 구편 뒤의 것을 이라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라고, .東國通鑑 新編 東國通鑑 東國通鑑

지칭하는 것은 신편을 말하는 것이다. ”…

33) 강만길 외 중세사회의 발전 한국사 한길사 은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 -1 , , , 1994. “ 東國輿地勝覽｢ ｣
이다 성종 때 명의 가 수입되자 왕이 노사신양성지강희맹 등에 그것을 참고하여 세종. · ·大明一統志『

때의 신찬팔도지리지 를 대본으로 지리서를 편찬케 하였다 그들은 성종 년 년에 권을 완성. 12 (1481 ) 50

하였고 성종 년에 다시 증산수정하여 권을 간행하였다 그 후 연산군 년에 개수를 거쳐 중종, 17 · 35 . 5 25

년 년 에 이행 등의 증보판이 나오니 이것을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라고 한다 전 권 책(1530 ) . 55 55 . ”…

34)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호 쪽, , 2 , 2011, 151 .｢ ｣
35)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65 .｢ ｣
36) 김기주 금남선생 역주 금남최부선생서거 주년추모 탐진최씨종친회 쪽, · , 500 , , 2004, 14 .漂海錄

37)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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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씨의 나질이 있었다 나질의 아들 나사침은 호가 로 효행과 학행으로 천. 錦湖

거 받아 현감을 지냈는데 의 외손자였다 나사침은 등 여섯 아. ,崔溥 羅德明 羅德憲

들을 두었다 모두 의 외증손들이며 이른바 이라는 별호를 들을 정도로. ‘ ’崔溥 六龍

명망이 큰 문사들이었다.

는 과의 일화가 있다 그가 휴가를 얻게 되어 고향에 내려왔다 고향후. .崔溥 宋欽

배인 이 그의 집에 찾아왔다 하지만 이 역마를 타고 온 것(1459~1547) .宋欽 宋欽

은 사사로운 일이니 는 벼슬아치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함은 있어서 안 될 일崔溥

이라며 가까운 고향 후배를 끝내 나라에 고발하여 향후 문책을 받도록 하였다.

이토록 바르고 청렴하며 공사에 엄격했던 에게 경계를 받은 은 그 일을崔溥 宋欽

계기로 세상에 이름난 청백리로 고관대작의 벼슬살이를 했다고 전해진다.38)

두 사람의 뭉클한 사연은 계속되었다 갑자사화에 걸려 들어간 에게는 막내. 崔溥

딸의 혼사와 선산의 묘소에 비석을 세우지 못한 걱정이 있었다 이에 은 잊지. 宋欽

않고 의 막내딸과 영광군수 의 아들 과 중매를 해주었다 그리고, .崔溥 金自修 金雰

년 전라감사 시절 무안군 몽탄에 있는 의 선산을 찾아 비석을 세워주었1533 崔溥

다.

당시 호남사림의 인맥은 크게 김굉필 최부 송흠 박상 이항 김안국 계열 등 여섯· · · · ·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후에 명종대 서경덕과 이황 조식학파가 형성되면서 영향을, ·

받거나 대응하면서 성장하였다.39)

이렇듯 호남일대에 그의 학문과 사상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을 비추어보면 그의

영향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림의 맥을 이은 것은 호남사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선도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40)

38) 최철호 와 민족연구 제 집 쪽, , 35 , 2008, 189 .崔溥 漂海錄｢ ｣
39) 고영진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 집 쪽, , 32 , 2003, 90 .｢ ｣
40) 김기주 금남선생 역주 금남최부선생 서거 주년 추모 탐진최씨종친회, · , 500 , , 2004.漂海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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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활동과 언론3)

는 년 성종 년 세에 진사시에 등으로 합격하였다 이듬해 성균관1477 ( 8 ), 24 3 .崔溥

에 들어가 국중 수재들과 학업을 닦게 되었다 이때에 동학 와 문명을 떨치. 申從濩

며 도 동기로 들어와 더욱 친밀하게 교유하였다, .金宏弼 41)

성종 년 세에 에 하여 이듬해에1482( 13 ), 29 謁聖文科 及第 校書館 著作42)을 시작

으로 박사를 거쳐 로 승진하고 성종 년 에( ) 16 (1485)軍資監主簿 從六品 成均館典籍

이 되었다 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를 인정받아 세에( ) . , 33正六品 司憲府 文才 東國

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通鑑 東國輿地勝覽

가 국가적 편찬사업에서 참여한 것은 정통 사림의 계보를 이은 그의 비판의崔溥

식과 주체적인 역사관이 인정받고 있음을 뜻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사서의 역사적.

큰 줄기는 과 같은 훈신들이 쓰고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 즉 사론은 사림, ,徐居正

들이 작성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 의 기존 사론을 포함하여 편, 380金富軾 權近

의 사론이 실렸다 이 중 의 사론이 편이나 되었다. 120 .崔溥 43)

더욱이 의 사론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東國通鑑

양한 역사관이나 역사적인 사항들을 섭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적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44)

이처럼 가 두 서적의 편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후 예기치 못한 표류에 준崔溥

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45)

년 성종 년 월에 제주지역 읍에 으로 부임하였다1487 ( 18 ) 9 3 .推刷敬差官 46) 사실

가 제주에 파견된 목적은 부역 병역을 기피한 자와 도피한 노비를 적발하며· ,崔溥

41)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23 .

42) 교서감이라고도 한다 년태조 에 설치되어 의 인쇄 향축 인전을 담당했다 업무상 관원. 1392 ( 1) · · .經籍

은 모두 문관을 썼으며 전문에 능통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다, .

43)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54 .

44)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 2 , 2011, 150~151｢ ｣
쪽.

45)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46 .｢ ｣
46)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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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47)

는 년 월에 전라도 해남을 떠나 다음날 제주 에 도착하여 임무1487 11崔溥 朝天館

를 수행하였다. 을 증보하며 제주도에 빈약한 문헌과 소문에만 의東國輿地勝覽

존하였던 터라 매우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수행하였다.

는 틈틈이 곳곳을 답사하고 민간에 전해오는 야사를 들으면서 제주도가 풍崔溥

속이 번화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규모 있는 과 가 잘 갖추어졌음을 알았客館 祠宇

다 그간 찾아보고 알아낸 사적과 문물을. 耽羅詩 로 풀었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

를 문명이 있고 살만한 우리 땅으로 노래한 최초의 서사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

다.48)

는 제주에 도착하여 땅까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호방한 기상과 이‘ ’崔溥 渤海 耽羅國

삼한에 부속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 주었다.

내려다보면 사람과 자취가 끊어진 곳이라“ 俯瞰人間隔世蹤

바다 가운데 별천지 영주봉이라네海中別有瀛洲峯

진나라 동자와 한나라 사자는 헛된 곳에 힘을 써서秦童漢使枉費力

버려두고 삼한의 부용국이 되었다네遺與三韓作附庸 ”49)

“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백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爾來一百十餘年

임금님 덕치와 교화를 가득 입었네嬴得王家德化宣

문물은 모두 주나라 예악을 따랐고文物儘從周禮樂

판도가 우임금의 산천에 들어갔네版圖編入禹山川 ”50)

위의 인용 기록들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고 태평성대라 불릴 만하,

니 모두 성종의 덕치가 구현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제주도에서 반년 남짓 지내고 부친의 부음을 들었다 일각이라도 빨리 가야 한다.

47)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25 .

48)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43 .

49) 임준성 의 한국고시가문학회 제 권 쪽, , 27 , 2011, 303 .錦南 崔溥 耽羅詩 三十五絶 硏究「 ｣
50) 임준성 의 한국고시가문학회 제 권 쪽, , 27 , 2011, 308 .錦南 崔溥 耽羅詩 三十五絶 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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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한 마음에 기상조건을 무시하고 출항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폭풍을 만나 수.

행원 명과 함께 대양에서 표류하였다42 .51)

남중국에 일 동안 표류하여 를 비롯한 명의 일행은 왜구로 오해받아 고10 42崔溥

초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의 관리임이 확인되어 강남지방과 강북지방을 거.

쳐 북경 요동을 지나 월 일 압록강을 건너 약 개월의 고된 여정을 끝으로 조, 6 4 6

선으로 귀국하였다.

표류에서 귀국까지 일간의 중국 대륙의 표류 체험은 성종의 명으로 일 만에136 8

일기형식체로 저작하였다.52) 그리하여 보고서는 로 명명되었으나,中朝聞見日記

사후인 명종 연간에 판본으로 간행되면서 으로 바뀌게 되었다.漂海錄 53)

을 제쳐두고 을 찬진하였다는 것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도리에 크게,服喪 漂海錄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을 치른 후 그가 다시 관직에 임용됨에.

있어 큰 장애가 되었다.54)

그의 나이 세에 에 임명되었다39 ( ) .司憲府持平 正五品 55) 하지만 사간원의 이계

맹56)은 의 벼슬이 합당하지 않는다며崔溥 持平

그가 초상 중에 있었으니 마음이 어지러웠을 것인데 비록 성상의 명이 있었다“ ,

하더라도 어떻게 지체해 머무르면서 조용히 일기를 찬술한단 말입니까 조신들이?

가서 보면 영접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가 겪고 본 것을 두루 이야기하면서 조금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명교에 득죄함이 큽니다 어찌 지평의 임무를 이런, .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57)

51)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26 .

52)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일 번째 기사 교리 최부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청파역에217, 19 6 14 , 2 . “

묵으니 명하여 일기를 찬진하도록 하였다, . ”…

53) 이복규 의 에 대한 두 가지 의문 한국고시가문학회 온지학회 쪽, , , , 2008, 234 .崔溥 漂海錄｢ ｣
54)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74 .｢ ｣
55)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일 번째 기사261, 23 1 5 , 4 .

56) 서인범 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한길사 이계맹 자는 호는, , , 2012. “ ( , 1458-1523) ,李繼孟 希醇 墨谷『 』

이다 성종 년 진사생원시에 년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다 무오사화 때 김종직· . 14 (1483) · 1489 .墨巖

의 문인이라는 죄목으로 영광에 유배되었으나 사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석방되었다 년. 1510

에 성절사로 중국에 다녀왔고 년에 주청사로 명나라에 들어가서 대명회전 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1517

아들로 잘못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보고했다. ”…

57)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일 번째 기사261, 23 1 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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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조문객을 영접한 일까지 들추어 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는 탄핵. 崔溥

을 받아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성종은 를 궁중으로 불러 들여 표류전말, . 崔溥

을 듣고 옷 한 벌과 신발을 하사하며 위로해주었다.58)

을 모르는 적인 관념과 원리와 명분을 앞세우는 예론의 무서움이 이時中 敎條 孝

지경이었다 구사일생이 아니라 만사일생으로 생환하였고 조난 중의 그 극한 상황. ,

에서도 추호의 흐트러짐 없이 조선 선비의 본령을 끝까지 지킨 였지만 명교에崔溥

어긋나는 행위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59)

우여곡절 끝에 세에 에 오르고 같은 해에41 ( ) (弘文館校理 正五品 藝文館應敎 正四

에 승진하였다 그러나 의 일생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 그를) . .品 崔溥

알아주고 아껴주던 성종이 이 해 월에 승하하였던 것이다, 12 .名君 60)

는 세에 이 되어 이장곤 등을 뽑았으며42 ,崔溥 生員會試 參考官 成宗實錄 編修

이 되었다 에서 연산군에게 간언과 정책적 조언을 계속하였으나 세가. , 43官 弘文館

되던 그해 월 호서지방에 으로 파견되었다 일종의 외직발령이었다5 , . .敬差官

그러나 는 경차관으로 진상품 도루묵에 대한 을 알렸다.崔溥 弊瘼

충청도의 가 하기 막심합니다 이때 그 폐단을 물은즉 을 진상할“ . ,驛馬 凋殘 生物

때에는 도루묵 같은 것이 여 개만 되어도 반드시 상등 말에 얼음군까지 실려서10 ,

뭉그러지지 않도록 길을 배나 달려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말이 병들.

거나 죽어버려 말 한 마리의 값이 무명 백여 필까지도 이르니 빈한한 로서, 1 驛吏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어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 가 다 조잔해졌습니다.”驛路 61)

이렇듯 상소를 통하여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도루묵을 소금에 절여 상‘

납하면 좋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연산군에 조언하였다 하지만 구중궁궐에 거.’ .

주하며 백성들의 폐단을 알지 못했던 연산군은 그의 상소를 무시하였다.

58)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일 번째 기사261, 23 1 14 , 3 .

59)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32 .

60)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33 .

61) 연산군실록 권 연산군 년 월 일 번째 기사20, 2 12 1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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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는 연산군 대부분 에서 근무하며 사간으로서 왕의 잘못을 낱낱이崔溥 三司

거론하였다.

신의 생각으로는 인군이 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백년“ ,

종사의복이니 어찌 하루아침에 글러질 것이겠습니까 지금 김효강의 일은 바로 환.

관이 정권을 농락하는 조짐인데 전하께서는 신 등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대개 환관은 아침저녁으로 함께 거처하므로 자연 크게 부도한 일이 아니면 인군이

그 그름을 깨닫지 못하며 다행히 그 그른 것을 알게 되더라도 오히려 죄주지 않,

는다면 기탄하는 바가 없게 되어 그 장래를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 .

서 즉위한 이래로 이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아뢰었는데도 죄주지 않嚴用善

았기 때문에 환관들이 모두 심상히 여기고 따르는 것인데 전하께서 또 죄를 더하,

지 않으니 신은 매우 실망됩니다.”…62)

사간 최부 등이 마음씀 오락을 멀리하는 것 등의 가지를 상소하기를 인군“ , 5 , “

을 보필하는 물망이 오로지 삼공에게로 돌아가고 백관들이 자기의 직무를 단속하,

여 명령을 듣는 것도 삼공에게만 기대하는 것이니 그 소임이 중하지 않겠습니까, ?

지금 삼공의 우두머리가 된 자는 인데 그 사람됨이 나약하기가 여자와 같아愼承善

서 나라의 큰일을 당하여도 막연히 가타부타 하는 일이 없으며 게다가 질병이 몸,

을 감싸서 자리를 비우고 집에 있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인데 재. 魚世謙

주와 학문은 칭송할 만하더라도 선왕조에서부터 관직에 임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

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지목하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午鼓堂上

) ”… 63)

위의 인용 기록들은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를 인군을 도와

야 할 삼정승과 삼조 판서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당시 삼정승과. · ·吏 戶

의 를 한꺼번에 탄핵하고 왕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예는 조선 왕禮曹 三判書

조 역사상 드믈 것이다 동시에 연산군과 훈구대신들의 미움을 산 결정적인 사건.

이 되었다.64) 그리고 극간 상소 이후 다시는 요직에 기용되지 않았다, .65) 이후 崔

62) 연산군실록 권 연산군 년 월 일 번째 기사20, 2 12 12 , 1 .

63) 연산군일기 권 연산군 년 월 일 번째 기사21, 3 2 14 , 3 .

64) 김기주 조선 중기 금남 최부의 정치활동 전남사학 제 집 쪽, , 24 , 2004,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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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에는 으로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다44 .溥 質正官 66)

는 연산군의 방종과 타락 그리고 조선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며 훈구 대신, ,崔溥

의 나태와 무능을 거침없이 비판하였다 결국 점필재집 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을 비롯한 사림파의 들과 함께 을 당하게 되었다 함경도 단천.金宗直 巨頭 流刑

에 되었으며 로 말미암아 월 일에 참수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10 24 .流配 甲子士禍 67)

연산군실록 에서 를 평가하기를 그는 공렴 정직하고 경서와 역사에 능통“ ·崔溥

하여 문사가 풍부하였고 간관이 되어서는 아는 일을 회피하는 바가 없었다 며 그, .”

의 죽음을 몹시 애석해하였다.68)

의 묘소는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마을에 있으며,崔溥 武陽書院69)에 배향되

었다.

65) 김기주 조선 중기 금남 최부의 정치활동 전남사학 제 집 쪽, , 24 , 2004, 222 .｢ ｣
66) 연산군일기 권 연산군 년 월 일 번째 기사21, 3 2 26 , 4 .

67) 연산군일기 권 연산군 년 월 일 번째 기사56, 10 10 24 , 8 .

68) 연산군일기 권 연산군 년 월 일 번째 기사56, 10 10 25 , 2 .

69) 고려 인종 때의 어의 을 주벽으로 그의 후손인 와 등 다, ,崔思全 孫菴 崔允德 錦南 崔溥 柳希春 羅德憲

섯 명을 배향한 서원이다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년 탐. 535-1 . 1927

진최씨 문중이 전국 유림의 호응을 얻어 세웠으며 광주의 옛이름 무진의 볕 즉 에서 이름을' ' 武珍之陽

따 지었다 매년 음력 월 일 제향하고 있다 탐진최씨 문중에서는 서원의 교육기능을 살려 년, . 9 6 . 1945

광산구 쌍암동에 무량중학교현 비아중학교를 설립하였다( ) .



- 17 -

에 담긴 고유문명의식. 漂海錄Ⅲ

의 특징1) 漂海錄

국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시기에 바다는 이민족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뜻밖이지만 표류로 인해 새로운 세계를 구경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견. ,

문을 넓힐 수 있었다 그래서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 문물이 교류하는. ·

소통의 공간이었다.70)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세기 초까지 항해라면 연안 근해나 기껏해야 현20

해탄 건너 일본과 황해 저 편 중국을 왕래하는 정도였다 비교적 가까운 동지나해.

진출도 거의 없었으니 태평양 같은 원양 항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

이런 상황에서 세기 말에 의도적인 항해가 아니고 표류에 지나지 않았으나 동15 ,

지나해를 가로질러 중국 대륙 남부 해안에 도달한 것은 의 일이었다 이 희, .破天荒

한한 표류가 단순한 뱃사람들의 일이었다면 별다른 의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인 학자 관리인 가 겪은 일이기에 기록으로 남아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사· · ,崔溥

건이 된 것이다.71)

는 명의 인원과 제주 앞바다에 표류 중 중국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귀국하43崔溥

기까지 개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으로 작성하였다 은 당시 중6 .漂海錄 漂海錄

국 의 정책에 의해 양자강 이남을 가 볼 수 없었던 조선 일본인 등에게, ,明朝 海禁

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강남지방이 정확하게 기술된 문헌이었다.72)

의 구성은 가 대양을 표류한 과정을 기록한 부분과 상륙하여 중국漂海錄 崔溥

내륙을 기행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두 부분을 분량상으로 보면 후. ,

70) 고석규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제 집 쪽, , 31 , 2008, 5 .島嶼文化｢ ｣
71)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80 .

72) 최철호 와 민족연구 제 집 쪽, , 35 , 2008, 182 .崔溥 漂海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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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자에 비하여 삼분의 이 이상 더 많다.73)

은 총 세권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는데 제 권은 가 제주 추쇄경차관, 1漂海錄 崔溥

으로 임명되어 현지에 부임하게 된 경위와 부친상을 당하여 서둘러 성종 년에, 19

배를 출발시켰으나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 절동 지역에 상륙하여 월 일 소, , 2 4

흥부에 이르러 왜구의 혐의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를 기록한 내용이다.

제 권은 월 일 항주에서 출발하여 월 일 를 지날 때까지의 내용이2 2 5 3 25 天津衛

며 중국대륙을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여 산천과 교량 운하와 제방 수문과 풍속, , ,

등을 요약 정리하였다.

제 권은 일행이 북경에 도착3 崔溥

하여 약 일 동안 체재하면서 황제25

를 알현하고 북경을 떠나 요동반도를,

거쳐 월 일 압록강을 건너 의주성6 4

에 도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74)

는 을 통하여 강남지방崔溥 漂海錄

에서 강북으로 이동시에 운하를 만들

며 쌓은 제방을 등으로 구분· · ,塘 堤 堰

기록하였다.75) 또한 제방의 수문 즉

에 대해서도 서술함으로써 중국 제閘

방의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76)

그리고 운하를 가로지르는 , ,虹橋 石橋

73)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쪽· , , , 2004, 33 .漂海錄

74)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쪽· , , , 2004, 26 .漂海錄

75) 권 월 일 영파부에 이르렀는데 성은 강을 막아 축조되어 있었다 성은 모두 중문이고1, 1 29 . “ , .漂海錄

문은 모두 층이었다 성문 밖은 중성이고 성의 주위에 판 해자 역시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성은 모두2 . .

홍문이고 문에는 쇠빗장이 있었으며 배 한 척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노를 저어 성안으로 들어, .

가 상서교에 이르렀는데 강의 넓이는 여 걸음쯤 되었다 또 혜정교와 사직단을 지났다100 . . ”…

76) 권 월 일 사서향의 신언에 이르렀다 이 방죽은 옛 찰자항이다 안공언으로 후에 항을1, 2 2 . “ . .漂海錄

막았기에 언을 없애서 전지를 만들면서 물을 끌어 동쪽으로 돌려서 광리교의 남쪽에 이르게 하고 이,

곳에 패를 설치하여 밖으로 강과 호수를 막아 관선을 끌어당겨 건너게 했다 이를 신언이라 했는데 그.

규모는 서패와 같았다. ”…

그림 2 최부의 귀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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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있는 다리 등 각종 다리 또한 그 형상을 실감나게 전하였다, .木橋 77)

그리고 당시의 교통시스템인 등에 대해서도 창고의 존재여부까지 기록· ·鋪 站 驛

하고 있을 정도로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회의 거리를.

묘사한 것이나 당시의 시장인 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생활상을 세, 集

밀히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8)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일반 백성의 신앙

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각종 사찰이나 사묘 혹은 당시 중국 민간에서 널리 신봉되,

었던 관우묘도 표현하였다.79)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군사시스템인 에 대해서도 그 명칭을 일일이 적시하고衛所

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호송 도중에 의 제도. 水車

를 보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은 것으로 말미암아 훗날 조선의 농업 발전에 이바

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은 의 성리학자로서의 소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漂海錄 崔溥

다 게다가 한중간의 항로를 추적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 ,

경의 남쪽에서 항주에 이르는 남중국의 풍광을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는 점에서 세기 명나라의 지방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15 .

무엇보다 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또 하나의 사실은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는崔溥

것이다 도 아니고 왜구로 몰려 심문을 당하고 의 호송 아래 조선으로. ,使行 衛所管

돌아오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80) 그중에서도 명나라 시대 전기 운하의 건설에 대한 공적을 적은

77) 권 월 일 해 뜰 무렵 소흥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성에는 홍문이 수문의 구실을 하고 있1, 2 4 . “ .漂海錄

었으며 네 겹으로 되었는데 모두 쇠로 만든 문짝을 설치하였습니다 광상교 등 큰 다리 다섯과 관부가.

있었습니다 중략. ( ) ”…

78) 권 월 일 절강포정사는 동남으로 바다에 이르고 남으로는 복건의 경계에 이르러2, 2 12 . " , 11漂海錄

개의 부주를 관할하고 개의 현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항주가 제일인데 부치와 인화현· 76 . , ·

전당현 두현의 현치와 중략 무림역이 모두 성안에 있습니다 항주는 곧 동남방의 큰 도회로서 가옥이( ) . ,

잇달아 행랑을 이루고 치맛자락이 이어져 장막을 이뤘으며 저자에는 금은이 쌓여 있고 사람마다 비단,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이 빗살처럼 죽 늘어서 있고 거리에는 주렴과 가루가 가깝게 서로. , ,蠻檣 海舶

마주보고 있었으며 사철에 시들지 않는 꽃이 있고 팔절에 늘 봄과 같은 경치가 있었으니 참으로 이른, , ,

자 별천지였습니다. ”…

79) 권 월 일 새벽에 길을 떠나서 장사충전과 백묘천을 지나 도원역에 이르렀습니다 도2, 2 29 . “ .漂海錄

원역 서쪽에 위치한 가 바로 유비관우장비의 사당이었습니다· · . ”三結義廟 …

80) 서인범 주성지 옮김 한길사 쪽· , , , 2004, 644 .漂海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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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眉山萬翼碑｣의 비문을 남겼다.

“협구역에서 황가갑에 이르니 황가갑 위에 가 있었습니다 그 비문의, .眉山萬翼碑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조고 황제께서 회전에서 몸을 일으켜. “

천하를 통일하고 남경에 도읍을 세워서 천하에 군림하셨다 우리 태종문황제에 이.

으러 큰 제업을 계승하여 북경으로 도읍을 옮기셨다 물길을 따라 동쪽은 과주로부.

터 서쪽은 의진으로부터 모두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 장강으로 새지 않도록,

하셨고 뱃길을 파서 물을 끌어들려 강을 만들어 모두 양주에 모이게 했으므로 양,

주를 경유하여 회안에 이르고 회안을 경유하여 서주에 이르고 서주를 경유하여, ,

제남에 이르게 하였다 중략. ( )….”81)

이 비문의 기록은 중국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직 에서만 남아, 漂海錄

있다.82)

그의 이 써진 후 당대 지식인들은 미지였던 중국 강남지방에 대한 호기漂海錄

심을 을 통해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입문하기 전 길잡이로써 이漂海錄

책을 읽었다.83) 또한 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당대에도 이를 전파하고자漂海錄

하는 시도가 있었다.

참찬관 이 아뢰기를 의 은 에서 에 이르기까지의“ ,李世仁 崔溥 漂海錄 金陵 帝都

산천 풍속 습속을 갖추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중국· · ,

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함께 개간 전파.

하게 하소서.”84)

그의 표류기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혀졌다 에. 德川時代

여러 가지 판본과 사본이 통용되었으며 일본어 번역본까지 나왔는데, 唐土行程記

81) 권 월 일2, 3 5 .漂海錄

82) 박원호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쪽 최부가 지나가기 년 전에 세워진, , , 2006, 214 . “ 30崔溥 漂海錄

는 최부가 지나간 이듬해에 황하의 대홍수로 마을 전체와 함께 수몰된 것으로 보인다. ”眉山萬翼碑 …

83) 정설화 에 나타난 세기 유자의 모습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5 , , 2009, 13崔溥 漂海錄｢ ｣ ｢ ｣
쪽.

84) 중종실록 권 중종 년 월 일 번째 기사13, 6 3 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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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으로 년 영조 에 간행된 바 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1769 ( 45) .

이 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했다‘john Meskill’ 1965 , .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익 박사가 고서 연구를 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또 년에. 1992

는 중국의 북경대학 갈진가 교수가 그를 통하여 조선시대 선비의 의식세계를 재평

가 하는 등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

비록 약기하였지만 표해록 에서 보여준 의 리더십, , , ,崔溥 國家觀 安保意識 孝思

등은 년의 시공을 훌쩍 넘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 · 520想 仁 義 禮

지녀야 할 가치관인 것이다.85)

85) 최철호 와 민족연구 제 집 쪽, , 35 , 2008, 183 .崔溥 漂海錄｢ ｣



- 22 -

선비의식2)

세기 후반에 명나라가 앞장서14 海禁政策을 실시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적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 환경은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로 하여,鎖國

금 소극적 해양인식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해상으로의 적극적 진출보다.

는 내면적 자기수양에 힘써 높은 유교문화의 발달을 가져온 것이다.

조선왕조는 세종시대 이래로 에 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몽주와 길재의綱常 義理

을 높임으로써 의 방향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의리의 판정이 받아들여.忠節 義理論

지는 데는 혁명의 주도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비판 기능을 잃고 권력의 옹호세

력으로 남게 되었던 반면에 강상론자는 고려왕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권력에,

예속되지 않은 의 실현을 주장하는 비판세력이라는 점에서 의리의 정당성을‘ ’義理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림세력들은 성리학적 명분 이념에 투철하여 중국과 일본에 보기 어려운 청렴

과 를 숭상하고 적 질서를 중시하였다 이.節義 禮敎 러한 사림의 참모습과 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이나 무사 안일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비상한 사.

태나 위기 역경 등에 처했을 때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86)

은 해양문학 작품으로 보든 중국 견문기로 보든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漂海錄

있는 점은 조선 선비의 꼿꼿한 정신자세이다.87)

는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제주를 떠나 대양에서 표류하여 일 만에 중국에13崔溥

상륙하였다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의 사론 집필을 통해 이나. 東國通鑑 事大交隣

군신간의 성리학적 의리정신을 주장하고 이단을 배척하였으며 의, 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하여 각 지방의 지리 물산 풍속 등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 .88)

그의 진가는 과 가 교차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일 간에 걸친 표류와, 151生 死

86)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92 .

87)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쪽· , , , 2004, 33 .漂海錄

88)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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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행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첫째 는 중국 표해과정과 송환과정에서 철저히 을 피력하였다, .崔溥 異端觀 89) 그

는 표류과정에서 일행 모두가 용왕을 달래기 위해 휴대품을 제물로 바치자고 하였

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밤으로 접어들면서 풍랑은 또다시 세차고 배의 속력이 아주 빨라졌다 문득 안“ .

의가 그전에 들은 말로는 바다에 아주 탐욕스러운 용왕이 있다고 하니 가지고, “

있는 행리를 바다에 던져 제사를 지냄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에 불응하니.” .

일행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사람은 자신이 있은 연후에 물건이 있는 법이니 이, “

물건은 모두 이외다 하며 앞을 다투어 염색된 의류 군기 철기 양식 등을” , , ,身外物

찾아 가지고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나도 이를 막을 길이 없었다.”90)

그가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 즉 민간신앙적인 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91) 이에 나 을 믿지 않는 유자다운 신념을 토로하였다.怪 神 92)

또한 는 중국에 상륙하여 불교나 도교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당시 표류한.崔溥

강남 지역에는 관음신앙을 비롯한 불교가 몹시 성행하였다.93) 이에 그는

우리나라는 불교는 숭상하지 않고 오로지 유학만 숭상하오 집집마다 모두“ . · ·孝 悌

을 본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忠 信 94)

라며 중국 관리에게 조선은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유학만 숭상하는 나라임을 강

조하였다.

운하를 이용해 북경으로 가던 중 중국인들이 에서 제사를 지내며 절을‘ ’龍王廟

권유하였을 때에도95) 사대부가 산천에 제사지내는 일은 예에 어긋난 처사이며 제‘ ,

89)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7 .｢ ｣
90) 표해록 권 월 일1, 1 6 .『

91) 이복규 의 에 대한 두 가지 의문 한국고시가문학회 온지학회 쪽, , , , 2008, 240 .崔溥 漂海錄｢ ｣
92)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93 .

93)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7 .｢ ｣
94) 권 월 일1, 1 18 .漂海錄

95) 권 월 일3, 3 30 .漂海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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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비롯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 화와 복이 결정될 수 없다 며 거절하였다.’ .

이렇듯 가 관찰한 명의 문화는 유교적 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강남.崔溥

과 강북을 지나고 난 뒤 여염 사이에서는 도교와 불교를 숭상하되 유교를 숭상하“

지 않으며 상업을 숭상하되 농업을 숭상하지 않는다 고 한탄하였다, .” .96)

당시 조선은 국교로 유교를 받들고 불교를 배척하였으나 기존에 집권하였던 훈,

구파들은 불교와의 공존을 인정하였다.97) 하지만 사림파들은 불교배척의 태도를

강하게 보이며 불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98)

의 불교를 배척하는 태도와 사대부로서 산천에 제사지내는 일은 예에 어긋崔溥

난 것임을 일관하는 모습들은 성리학적 예교질서를 중시하는 사림으로서의 성향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둘째 는 유교적 예속을 중시하였다 과 를 비롯한 유교 윤리 덕목은, . ,崔溥 忠 孝 士

즉 선비에게 거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99)

그는 명나라 체류 기간 동안 부친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었으며 에서 도적, 寧波府

을 만났지만

이에 나는 해상에서 표류당한 것도 운명이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

아난 것도 운명이네 이 섬에 도착하여 저 배를 조우한 것도 운명으로 아네 천리. .

는 본디 곧은 것이니 어찌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100)

라며 상례를 지켜 관인의 위의를 보여주자는 부하에게 상복을 벗을 수 없다고

96)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쪽· , , , 2004, 36 .漂海錄

97)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조선시대 경세원 쪽, - , , 2004, 145 .

98) 권 월 일 항주성 서쪽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고려사이고 송나라 때 고려1, 2 11 . “ ,漂海錄

의 사신이 와서 세운 것이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절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 귀국 사람들이 얼마.

나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 능히 짐작하오 이러한 중국 관리 고벽의 말에 최부는 고려 사람이 건축한 절.

이라 하였소 그러나 지금 우리 조선은 불교를 이단시하고 유학을 존중하고 있소 사람들은 한결 같이? .

부모에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며 벗에게는 신의로써 대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고 있소 만약 중이 되,

려는 자가 있으면 군대로 보내 버린다오. ”…

99) 박명숙 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강남 이미지 제 권 쪽, , 27 , 2011, 108 .崔溥 漂海錄 溫知論叢『 』｢ ｣
100) 권 월 일1, 1 12 .漂海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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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였다 이처럼 는 부친상을 당해 중국에서 상복을 고집하였으며 이. ,崔溥 喪中

지만 중국에 표류하게 되어 주자가례에 따라 상례를 집행하지 못함을 원통하게,

여겼다.101)

그는 유교적 윤리 또는 와 관련된 부분을 행동에서 잘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孝

국의 상례인 시묘 살이 방식과 임에는 고기와 술도 먹지 않는다며 유교적 예, 喪中

속의 중요성을 중국 관리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유교적 예속은 상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 외에도 각종 하는 예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揖讓進退

우리나라는 원래 예의지국이 아닌가 비록 분상 중에 표류되어 군색하고 당황중이“ .

라 하더라도 예의와 위의를 보여서 이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예절을 알도

록 하여야 하네 그리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 배리 등은 내게 해야 하고 군인들도. 拜跪

배리에게 배궤하는 데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하네 또한 혹시 마을 앞에서나.

에서 군중이 모여 우리를 보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를 행하여 절대로 방자한城中 揖禮

행동으로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네.”102)

라며 자신의 일행에게 의 위의를 보여 를 갖춰 부하들에게 행동조심上下尊卑 禮

을 당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유학으로 무장한 사림파 관료로서의 이념.

적 측면이 잘 나타났다.

의 진면목은 유교적 윤리 또는 예와 관련된 행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崔溥

를 유교적 문명 의식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禮 103)

이러한 유교적 예속의 고집은 그가 중국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

었다 그가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소학이나 예학을 중시하였고 김굉필 등과 정지교.

부계를 맺고 를 숭상하는 사림파로서 철저한 의식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節義

능한 일이었다.104)

셋째 그는 사장보다는 경학을 중시하였다, .105) 중국에서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

101)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6 .｢ ｣
102) 권 월 일1, 1 17 .漂海錄

103) 서인석 의 과 사림파 관료의 중국 체험 한국문화연구 제 집 쪽, , 10 , 2006, 123 .崔溥 漂海錄｢ ｣
104)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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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는 부친상을 당해 시를 짓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선비들은 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하는 것은 천시하“ 經學窮理 嘲弄風月

기 때문에 나도 는 배우지 않았소.”詩詞 106)

을 의 업으로 삼고,經學 窮理 嘲弄風月을 배격하는 것은 사림파의 기본적인 입장

임을 대변하였다 의 신분은 표류인이였지만 중국 관헌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 ,崔溥

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107)

성리학은 당시 조선 선비들에게 이념화되어 있어 극한 상황이라는 변수도 통하‘ ’

지 않았다 조선의 지식인에게 성리학의 이념과 실천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음.

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108)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선비의 입장에서 와 은 가히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孝 忠

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선비가 결코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 .

는 과 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여 나갔음을 알 수 있다.忠 孝 109)

후일 는 조선에 귀국하여 성종의 명으로 이었으나 표류하였던 기록을,崔溥 喪中

제출하는 명을 받았다.110) 당시 와 의 이념 가운데 그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孝 忠

표류 전에는 복상을 하여 에 대한 실천을 우선시하였을 그였지만 을,孝 漂海錄

성종에게 제출함으로서 중국에서의 표류와 귀환경험이 보다는 을 우선시해야孝 忠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111)

는 중국 표해와 송환과정에서 명대의 지식인들에게 조선이 유교적 이념에崔溥

기초하여 운영되는 나라임을 밝히고 유교적 예속을 지켰다.112) 원리와 정도를 고

105)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8 .｢ ｣
106) 권 월 일2, 2 17 .漂海錄

107)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95 .

108) 신병주 조선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쪽, , , 2006, 64 .

109) 박명숙 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강남 이미지 권 쪽, , 27 , 2011, 111 .崔溥 漂海錄 溫知論叢｢ ｣
110)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일 번째 기사 전 교리 최부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청파217, 19 6 14 , 2 . “

역에 묵으니 일기를 찬진하도록 명하였다 중략, . ( ) ”…

111)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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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적당한 미봉이나 타협을 배제하였다.113)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꿋꿋한

기상을 발휘하여 천하에 조선 선비의 진면목을 과시하였다, .

타국에서 의 예를 다하면서 꼿꼿한 조선 선비의 풍모를 보였던 가 고국喪主 崔溥

에서는 를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탄핵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禮 114)

112)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82 .｢ ｣
113)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92-93 .

114) 신병주 조선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쪽, , , 2006,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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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문명의식3)

천하체제의 외곽지대에서 위치한 조선은 세계화 정책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동,

아시아 문명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하였다.115) 몽골방식의 문명전환을 시행하

여 외부적으로는 유교방식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국가,

와 고유문명을 계승 유지 발전시켰다· · .

이러한 문명전환의 시기에 살았던 에게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崔溥

하는 정체성을 국가의 기원 문명의 개시 역사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고유문명의식, ,

을 함양하였다.

먼저 한 인물의 의식체계를 파악하는 기본 자료는 해당 인물이 남긴 을 검詩文

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다.116) 의 내용을 통하여漂海錄 崔溥

의 내면세계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표류하기 전에 쓴 것으로 추정,

되는 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였다.讀宋史｢ ｣

등잔불 돋우고 다 읽고 나선 무든 긴 한숨짓노니“…

중국 천지엔 대장부랄 사람 하나 없구나

삼백 년 내려온 중국 전토를

어쩌자고 늙은 에게 내어 주었나.”單于 …117)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의 시 중 하나인 를 통하여 대장부란 존재는崔溥 讀宋史｢ ｣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의로움을 행하는 중요시 되는 개념임을 유추하였다, .118)

는 송나라가 이민족의 침입에 무참하게 밟혔으며 빼앗긴 중원에 대장부도,崔溥

하나 없는 한심한 형국이며 대장부의 존재는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의로움을 행,

115) 김용섭 동아시아 역사속의 한국문명의 전환 지식산업사 쪽, , , 2008, 41 .

116) 문철영 삼봉 정도전의 의식체계 연구 이후 조선 건국시기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 집 단, - - , 44 ,解配｢ ｣
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쪽, 2008, 203 .

117)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64 .｢ ｣
118)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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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즉 대장부가 없는 송나라는 힘없는 나라이며 성리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그에, ,

게 종주국인 송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조선도 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

신감과 우월감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는 좌절한 나라의 역사 패자였던 인물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崔溥 119) 중국 尊崇

과 의 를 내세웠으며 과 를 강조하고 특히 역대의 들을 선양하,事大 義理 忠 孝 忠臣

였다.120)

첫째 는 절의가 나라를 지키는 동력임을 제시하며 분립의식과 차별의식의, 崔溥

반발로서 그동안 폄하되어온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재평가하였다 동국사략 의.

작자 권근 등의 조선 초기 집권세력과는 달리 그는 계백을 처자를 죽인 부도덕한

인물이 아니라 군신간의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하였다.121)

한마디로 의 사론은 성리학적인 대의명분과 윤리관 및 사상의 표출이라崔溥 華夷

할 수 있다.122) 그는 조선을 절의로서 지켜나가야 하며 일시의 승리와 공훈을 내,

세워 권세를 독점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훈구파에게 일종의 경고메시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그의 역사적 인식은 에서 조선의 산천 인물 역사 풍속 등의 제도· · ·漂海錄

를 답하거나 수 당과 고구려의 전쟁에 대해 말하는 대목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연혁으로 말하면 국초 단군께서는 당뇨 요임금 와 병립하셨고“ ( : )唐堯

국호는 조선이라 정하였으며 평양에 도읍하시고 역세 천여 년 동안 백성은 예의를

행하고 있소 중략 숭상하는 풍속으로 말하면 예의를 숭상하고 오륜이 분명하. ( )…

며 을 존중하고 마다 를 행하고 있소, .”儒術 春秋 養老宴 鄕射禮 鄕飮酒禮， 123)

119)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1: , , 2006, 54 .

120)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111 .

121) 이종범 사림 열전 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이슬 쪽 온조는 주몽이 태자가 되니 용납하, 1: , , 2006, 59 . “

지 않을까 두려워 도망하여 하남에 나라를 이루고 도읍을 세우니 만사가 초창인데도 병무를 엄히 하고

또한 굳게 지켜 낙랑과 말갈을 막고 마한을 병합하였으며 또한 능히 고구려와 대항하고 신라에 대적,

하여 정족의 형세를 이루어 년 기업을 닦았으니 어찌 호걸의 임금이라 하지 않겠는가700 ? ”…

122) 김정수 전라도사람들 장문산 쪽, 4 , , 2009, 111 .

123) 권 월 일1, 2 4 .漂海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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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관원에게 역사적 유구함과 조선의 시조인 단군이 요임금과 병립하崔溥

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단군 기자 위만 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삼국 고. - - - - - -

려 조선까지 정통의 역사와 여러 인물들을 통해 자부심과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주-

었다.

또한 는 중국의 지방 산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며 이에 놀란 중국관원의,崔溥

추궁을 받기도 하였다.124) 그러나 예전에 중국 지도를 열람한 일이 있었기에 현지

에 와서 기억을 되살린 것뿐이라며 항변하였다 그리고 소주의 옛 지명과 유래에.

대해 자세히 말하며 모르는 부분은 중국 관원에게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

“소흥부는 바로 의 옛 도읍지이며 나라 나라 때는 이라 하였고, ,越王 秦 漢 會稽郡

하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浙江 ”125)

“소주는 오왕인 가 로 하여금 성을 축조케 하고 도읍한 곳이다 성.闔閭 伍子胥

둘레도 항주와 비슷하며 부청 및 청사도 모두 성안에 있었다 성의 서문에는 옛날.

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역이 되었다 이 역이 옛 고소대의 터 같으면.姑蘇臺

바로 옛 오왕이 소축한 고소대가 여기에 있었소?”126)

라며 묻자 중국 관원은 오왕이 세운 고소대는 고소산에 있으며 성안에 대를 축, ,

조하고 고소란 명칭으로 액자를 붙였다며 운운하였다 또한 는 고구려가 강‘ ’ . 崔溥

대국인 수 당을 물리친 이유를· 과 이,忠 謀臣 猛將 용병을 강조하였다.127) 과거의

고구려를 언급하며 현재의 조선이 부국강병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자부하였,

다.128) 해박한 그의 진술을 듣고 중국 관원들은 왜구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예물을

주며 환대하기에 이르렀다.129)

둘째 는 유교적 예속에 입각하여 중국에 사대하는 자세를 가지면서도, 崔溥 130) 언

124) 권 월 일1, 2 4 .漂海錄

125) 권 월 일1, 2 5 .漂海錄

126) 권 월 일1, 2 17 .漂海錄

127) 권 월 일1, 2 17 .漂海錄

128) 박명숙 에 나타난 이념과 의미 및 강남 이미지 권 쪽, , 27 , 2011, 113 .崔溥 漂海錄 溫知論叢｢ ｣
129)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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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국익을 우선시 하는 주체적 외교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조선에 금과 은이.

생산되는 지를 묻는 중국 관리에게 본국 소산이 아니며 생산되지 않는다고 답해,

준다.131)

이는 실제로 조선에서 금과 은의 생산량이 적기도 하였지만 가 이렇게 말한, 崔溥

이유는 년 세종 년 에 말과 명주 인삼 등 다른 공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1430 ( 12 ) ,

금 은 조공을 면제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132)

는 나 등에 대한 사항은 자신이 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崔溥 戶口 兵制 田賦 儒臣

면서도

으로는 그리고 여러 산천에 제사 지내며 는 명나라“ , ,祀典 社稷 宗廟 釋奠 刑制

법에 준하고 는 에 준하며 관상은 중국제도에 준하고 , ,喪制 朱子家禮 戶口 兵制 田

에 대하여는 내가 이라 잘 모르오.”賦 儒臣 133)

라며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혹시라도 조선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戶口

는 의 주체적인 외교의식이 드러난 판단이었다.崔溥 134) 또한 중국 관리가 제주도

와 중국의 거리 조선국과 명나라의 거리에 대해 묻자 는 과장하여, , 崔溥

“제주와 중국 사이에 거리는 잘 알지는 못하나 대게 왕래하는 배가 대해에서 좋

은 풍세를 만나면 하루에 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우리는 제주에서1,000

출발하여 주야 각각 하루로 치면 일 걸렸소 대풍을 등지고 날아가듯 빠른 속도29 .

로 가정한다면 중국과의 거리는 수만 리는 될듯하오 또한 우리나라 서울에서 출.

발하여 압록강을 경유 요동성을 통과하여 북경까지 도착하려면 천 백여 리쯤, 3 9

된다 하오.”135)

130) 권 월 일 만약 중국에 정박할 수 있다면 중국은 우리 부모의 나라이다1, 1 7 . “ . ”漂海錄 …

131) 권 월 일1, 1 20 .漂海錄

132)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일 번째 기사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척박하여서 이45, 11 8 18 , 1 . “ ·金 銀

생산되지 않는 것은 온 천하가 다 함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명나라의 태조 고황제 홍무 년 월. 5 10

에 고래 로 번방인 먼 나라에서 공물로 바치는 것은 예물을 바친다는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에 불‘ ( )古來

과한 것이니 앞으로 가져올 방물은 다만 토산물인 포자로서 가지를 넘지 않게 하여 성의를 표시하, 3, 4

는 데에 그치게 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가져 오지 말라 하였다, .’ . ”…

133) 권 월 일1, 2 4 .漂海錄

134) 차광호 준비된 여행자 최부의 표류경험과 자아의식의 확대 문명교류연구 제 집 쪽, , 2 , 2011,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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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조선의 관료로서 국토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수만 리나 된다는 과장을 곁‘ ’

들여 대답을 하였다 그만큼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외교적 마.

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국익을 우선시 하는 주체적 의식을

보여 주었다.

셋째 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崔溥 136) 항주로

부터 북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눈여겨 본 중국식 얘기를 끄집어냈다, .水車 137)

우리나라는 논이 많소 한해를 자주 당하는 수가 있소 우리가 수차 만드는 공“ . .

법을 배워서 농민들에게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농사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인즉 귀하

의 말 한마디 수고로써 우리 농민은 천만세 길이길이 보익이 될 것이오 그 만드.

는 공법을 하여 가르쳐 주기를 바라오 좀 미진한 데는 한테 물어서라도.深究 水夫

명확한 공법을 가르쳐주오.”138)

호숫가에서 논에 물을 대는 사람들이 힘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물을 댈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조선의 농민을 위하여 만드는 방법을 에 기록하였, 水車 漂海錄

다.139) 이후 중국에서 본 를 조선으로 귀국하여 실제 제작하였다.水車

“전 사직 최부가 수차를 만들어 바쳤다 그 제도는 농사를 짓는 데 쓸 경우 물.

을 올리려면 한 사람이 수차바퀴 머리에 윗부분에 다가서서 두 손으로 운전하게

하고 배에다 설치하여 물을 긁어낼 때는 한 사람이 바퀴 곁에 앉아서 한 손으로,

운전하며 물을 운반하는데 쓰려면 산이나 언덕에 있어서는 수레를 만들어 약간의,

복판을 모름지기 길고 넓게 하되 비록 장이 되어도 무방하다 중략, 4, 5 . ( )…”140)

135) 권 월 일1, 2 4 .漂海錄

136)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91 .｢ ｣
137) 박원호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쪽, , , 2006, 258 .崔溥 漂海錄

138) 권 월 일2, 3 23 .漂海錄

139) 권 월 일 소나무는 가벼워서 만들 수 없고 그 중에서 기틀이 되고 상하로 통할 수2, 3 23 . “漂海錄

있는 재료는 을 쓰고 그 은 느릅나무를 쓰며 그 판자는 녹나무를 쓰고 그 은 죽편을 결합杉木 腸骨 車腸

하여 쓰되 전후 네 기둥은 큰 것으로 가운데 기둥은 좀 작은 것을 써야 하오 또 그 과 의 장, . 車輪 腹板

단광협은 본 것과 같이 만들면 되나 삼목 느릅나무 녹나무 등을 구할 수 없으면 나무결이 단단하고 변, ,

하지 않는 것을 골라 써야 하오.”…

140)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일 번째 기사217, 19 8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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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는 수차를 보급하였을 만큼 를 중요시 하였다 비록 의 보편.崔溥 實事 水車

화에 실패하였으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돋보이는 사건이었다, .141)

그는 조선의 사대부로서 목적의식을 갖고 중국을 견문하고 사회현실을 담아 비

교 분석하였다 도교와 불교를 숭상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사회와 환관의 횡포· .

로 어지러운 중국의 정치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성리학자의 안목으로 본 는 달성해야할 지상의 가치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 .華夏

존재하는 중화인 까지도 일정한 비판의 대상의 되었으며 자신의 나라 조선도,大明

의 질적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 .夏 142)

유교적 문명 의식에 입각하여 중국과 상당한 동질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성리학적 기준에서 볼 때 법도와 제도가 문란한 은 정통성의 입장에서 조선, , 明

에 대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 자신감을 엿 볼 수 있었崔溥

다.143)

성리학의 원론에 충실한 사림 중심의 신진세력이 대명외교관계에서 훈구세력의

보수적인 사대의식과는 다르게 자주적인 외교를 주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41) 김봉곤 최부의 중국표해와 유학사상 한국사상학회 제 집 쪽, , 40 , 2012, 93 .｢ ｣
142) 서인범주성지 옮김 한길사 쪽· , , , 2004, 34 .漂海錄

143) 김기주 조선 중기 금남 최부의 정치활동 전남사학 제 집 쪽, , 24 , 2004,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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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Ⅳ

본 논문에서는 의 을 통해 조선의 선비정신과 고유문명에 대한 남崔溥 漂海錄

다른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의도적인 항해가 아닌 표류로. 조선인에게 인禁域

강남지방을 깊숙이 여행하면서 관찰한 실상을 매우 흥미롭고 사실적으로 묘사하

였다.

은 선진문명지대인 강남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漂海錄

바를 기록하고 세기 명나라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물산 산업 주택 복식 풍15 , · · · ·

속 산천 교통 등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로서 목적의식을· · .

갖고 중국을 견문하고 사회현실을 담아 비교 분석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 .

또한 은 문인 학자 관리인 가 겪은 일이기에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 ,漂海錄 崔溥

사건이며 당시 명조의 해금 정책에 의해 양자강 이남을 갈 수 없었던 조선 일본, ,

의 지식인들은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었다.

는 문명과 야만으로 양분된 세계질서 속에서 자민족중심주의 즉 가崔溥 小中華

되는 길을 모색하였으며 를 실현하고 나아가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을 실, 文治敎化

천하는 일을 행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 본고에서 에 나타난 의 모습들은 사회책임 정신 서,漂海錄 崔溥

로 같이 학문을 하는 학문정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선,

비정신과 고유문명의식에서 발현하였음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추하였다.

첫째 에서 나타난 의 선비의식은 학문경향과 사우관계를 중심으로, 漂海錄 崔溥

살펴보았다. 는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통 도학파에 연원하였으며 성균崔溥

관에 입학하여 김굉필과 비롯한 정지교부계를 결성하였다, .

이후 의 실천을 중시하고 음사를 배격하였으며 경학을 추구하고 명분과,小學

예법을 강조하는 김종직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를 거절하는 모. 作詩

습을 보이며 중국 강남지방에서 제작 방법을 묻고 기록한 모습에서 유교교, 水車

리와 실체의 일상적 사건을 흥미 있게 결합시킨 의 정신도 보여주었다.利用厚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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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선비의식은 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는 의 문인으로서.漂海錄 金宗直

절의와 유교적 경세론의 기풍이었던 학풍을 김굉필과 함께 계승하였고 소학이나

예학을 중시하였고 유교적인 예속을 실천하기 위해 정지교부계란 모임을 만들었던

세기 대표적인 사림파이었다 따라서 에는 실천을 중시하고 음사를 배15 . 漂海錄

격하며 상하관계를 이루는 명분을 강조하는 사림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중, .

국 표해 송환과정에서 불교를 인정하지 않고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선비가·

할 일이 아님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상복을 고수하고 부하에게 예의를 엄하게 지키라는 모습에서는 조선의 사

대부로서 유교적 예속을 잘 드러내 주었으며 명의 황궁에 입국하여 황제를 알현,

하는 모습에서조차 충효와 유교적 예가 결합한 자신만의 윤리의식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의 우리 문명에 대한 남다른 시선이 외세에 의해 조우되던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하고 또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민족자

존을 과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조선의 기원을 단군에서 찾았으며 역사적 맥락을 따르는 정통국가임을 드러냈,

다 이는 역사의 유구함에 대한 모습이 자부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국익을 우선시하는 주체적인 태도로 제주와의 거리가 수만리가 된다는 것 자신,

은 유신이기 때문에 호구 병제 전부 등에 대한 사항은 모른다는 것 조선의 조공· · ,

품에 금은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행을 신중히 하는 모습은 에 나漂海錄‧
타나 있다.

이렇듯 국가 기밀 사항에 함구하며 철저한 주체적 외교의식을 보여 주었다 조, .

선의 사대부로서 목적의식을 갖고 중국을 견문하고 사회현실을 담아 예리 깊게 비

교 분석하였다 그가 본 중국은 농과 상의 본말이 뒤바뀌고 상하 존비 남녀의 명· . ,

분질서가 크게 문란한 나라였던 것이다.

그는 대양에서 표류하여 많은 고난을 용기로 극복하고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

였다 이는 에서 일행 모두와 귀국하게 한 이후 정치적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 ,死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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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투철한 현실비판의식으로 훈구파와 외척 환관 등의 권력남용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연산군의 면전에서 극언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성종실록 의 편수관이. ,

었던 그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 발단이 된 무오사화에서 무사할 수 없었으며, 6｢ ｣
년 후 갑자사화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언관활동을 통하여 유교, .

정치의 실천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다.

에서 보이는 의 모습들은 사대의식을 동조하는 전형적 사림의 모습漂海錄 崔溥

이 아니었다 그가 활동했던 세기는 사림들이. 15 권력과 부를 축적한 훈구파를 공

격하면서 향촌자치와 향촌사회의 안정 그리고 선비의 정치적 자율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훈구파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림의 정치적 진출은 여의치 않았고 이에 훈,

구파와의 득세 속에서 조심스럽게 정치세력을 넓혀갔다. 당시 사림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과 의 동일성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 .忠 孝

지만 는 표류 이후 이러한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 기존의 막연한 중국사대보다.崔溥

는 조선도 명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는 전형적인 사림파 선비 사상가였지만 표류를 통해 직접 중국의 강남지방·崔溥

과 강북지방을 거쳐 모진 고난과 를 헤쳐가면서 명의 문화를 접하고 귀국하死地

였다.

귀국한 이후 는 경험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였다, .崔溥 관료 활동을

통해 선비의식과 고유문명의식을 정책화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수

있었기에 더 의미 있는 성장이 될 수 있었다.

중화주의에 입각한 사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자주적 관점

에서의 역사 문화적 고찰과 발전의 희망을 도모하였고 사림정치 시대를 일관되게,

꿰뚫어 온 사대주의적 중화주의를 일찍이 극복하려는 소중한 시도였으며 가치 있

는 관점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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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4. 圖

[圖1] 情志交孚契會圖

[圖2 최부의 귀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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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 의 선비정신 및 고유문명의식: 崔溥 漂海錄

영문 : Choi-Bu’s Classical Scholarship and Native Civilization

Consciousness in his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저작물의 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1. DB ,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2. .ㆍ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배포 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3. , , .ㆍ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4. 5 , 3

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5. 1

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6.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7.

출력을 허락함.ㆍ

년 월 일2014 1 9

저작자 박명덕 서명 또는 인: (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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